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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흐와모네

파리 취재를앞두고일정을고민하며떠올렸던이름이다 짬을 내 파리근교

에다녀올수있는시간은하루 한데찾아가고싶은곳은두곳이었다

오베르 쉬르 우아즈는고흐가생애마지막 70일을 보낸곳이다 유명한 까마

귀가나는밀밭 오베르 교회 닥터 가셰의집이 이곳에서완성됐고 그 현장

을그대로볼수있다 무엇보다고흐 그리고그가죽은지얼마지나지않아세

상을떠난동생테오가함께묻힌묘지를보고싶었다

지베르니는모네의흔적이많이남아있는곳이다 40여년넘게이곳에머물렀

던모네는대표작 수련 연작을비롯해수많은작품을남겼다

파리에도착해서야선택을마쳤다 지베르니다 보통모네의집을방문하기가

장좋은계절로 56월을꼽는다 그어느시절좋지않을때가없지만수백종의

꽃으로 장식된 모네의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때가바로 그 즈음이다 모네의 집

은 11월부터 3월까지는아예문을닫는다 6월말에모네의정원을거닐수있는

건행운이라는생각이들었다 왠지고흐의무덤은쨍한여름보다는스산한늦가

을이더어울리지않을까라는기분도한몫했다 언제 다시파리를찾을수있을

지는모르겠지만

지베르니행기차가떠나는생라자르역으로출발했다 물위를뛰어가는한남

자의순간을포착한 앙리까르띠에브레송의대표작 결정적순간이찍힌곳이

생라자르역뒷편이었지아마

지베르니행기차는만석이었다 서서가는이들도많았다 기차와버스를번갈

아타고 모네의 집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이들은 모두 한곳을 향해 걷기 시

작한다

지베르니는 인상주의 선구자 클로드 모네가 1883년부터 1926년 사망할 때까

지 43년긴 머물며왕성한활동을펼쳤던곳이다 르누아르와세잔등도이곳에

서많은영감을얻었다고전해진다

40분가까이줄을선후모네의집으로들어간다 좁은입구를지나가장먼저

만나는공간은기념품점 모네가대형수련작품을그리던마지막아틀리에였던

곳이다 기념품점을지나 정원에발을들이는순간 사람들은 모두탄성을질렀

다 초록색 계단과 창문이 인상적인 모네의 집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는 수많은

꽃들이피어있는정원이다 정갈하고단정한모습대신온갖꽃들이제흥에겨

워피어있는듯어찌보면다소어수선해보이는데그모습이더아름답다

우선 수련 연작의풍경을그대로볼수있는 물의정원으로향했다 도로밑

지하보도를 지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연못 위 수련과 긴머리를 늘어트린

수양버들 연못을 빙둘러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 그리고 초록색 일본식 다리가

어우러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수련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다 한가로이

연못주위를돌며바라보는풍경은위치에따라다채롭다

한참을 머문 후 정원으로 돌아와 꽃길을 따라 걷다 모네의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 식당침실등여러공간에서모네의흔적을만날수있다무엇보다방마다

설치된창문으로내어다보이는풍경이아름답다특히모네가말년을보내고숨

을거둔곳인 2층맨끝방에서내려다보는정원풍경은한폭의그림이다

그의그림은파리마르모탕클로드모네미술관으로옮겨졌고 이곳에는모네

가많은영향을받았던일본우키노에가전시돼있다

지베르니는모네의집뿐아니라마을전체가그림엽서다넉넉히시간을잡고

천천히둘러보면작은갤러리와예쁜가게 음식점들을발견하는재미가쏠쏠하

다

지베르니를 들른 후나들르기전 꼭가봐야할곳이 있다 파리지앵들이 사랑

하는튈르리공원에자리한파리오랑주리미술관이다 이곳은 수련 연작을완

벽한환경에서관람할수있는맞춤형공간이다

일정상지베르니에가기이틀전오랑주리미술관을찾았다 오르세 루브르

퐁피두센터등과달리아담한분위기가인상적이다 한참줄을서들어서니외부

와달리다소현대적느낌이다 건축가카미유르페브르는완전한자연채광에서

모네의 수련 연작을감상할수있게 1층에 2개의타원형방을설계했다

타원형갤러리를장식하고있는건해뜰무렵 해질 무렵각기다른자태를선

보이는수련을그린8점의연작이다 빛을중시여겼던인상파화가의작품을감

상하는데있어시시각각변하는햇볕에따라각기다른모습을볼수있는오랑

주리미술관보다더적합한곳은없을거다

그밖에오랑주리미술관에서는모딜리아니의 폴기욤의초상 르누아르의 피

아노앞의소녀들 마리로라생 코코샤넬의초상 세잔의 사과와비스킷 등도

만날수있다 mekim@kwangjucokr

지베르니가는길

생라자르역에서루앙행기차(왕복 29유로)를타고 45분정도가서베르농역

에내리면모네의집으로가는셔틀버스(왕복 8유로)가대기하고있다소요시간

은 20분 정도 기차역으로돌아오는버스시간표를확인해두는게필수다 모네

의 집티켓가격은 95유로 오랑주리미술관관람료 9유로 모네의집은 11월말

부터 3월까지는문을열지않는다

봉주르! 프랑스벨기에

빛따라바뀌는연못모네에겐최고의모델이었다

지베르니글사진김미은기자

<상> 프랑스모네의집

사망때까지 40년간 작품활동

인상파박물관갤러리가게등

그림같은마을투어필수코스

수련 연작 대형작품 8점 걸린

오랑주리미술관전시실 장관

지베르니모네의집 물의정원은모네의대표작 수련

연작이탄생한바로그공간이다천천히연못주위를걷다보

면수시로바뀌는풍경을접할수있다

초록색창문이인상적인모네의집

2개의타원형전시실에 수련 연작을전시중인파리오랑

주리미술관


